
- 985 -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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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은 온라인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매개로 발생

하는 성폭력을 지칭하며,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은 많

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 성인 315명을 대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수치심 및 정서조절곤란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조방

정식 분석 결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조절곤

란과 수치심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수치

심이 심화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환기하고, 치료 표적을 제시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 기술매개 성폭력, 정서조절곤란,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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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Dwivedi et al., 

2023) 폭력의 양상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일

어나는 신체적인 폭력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의 폭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Donato et al., 

2022),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역시 이에 해당한다(Henry & Powell, 2015).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은 

한국에서도 여러 건이 보고되며(Jun, 2021),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Powell과 Henry(2016)

가 정의한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모두 통합한 개념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하거나 기타 디지털 커뮤니케

이션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동의 하에 이

루어지지 않은 성인 대상의 성적 행동’으로 

정의된다(Henry & Powell, 2015). 구체적으로

는 이메일, 음성 및 영상통화, 문자 및 사진 

메시지, 온라인에서의 글을 통한 원하지 않는 

디지털 성희롱과,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기반의 성적 강요, 젠

더 및 성적 지향성 기반의 희롱이 해당된다

(Powell & Henry, 2019). 기술매개 성폭력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마찬가지

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특성

(김수아, 장다혜, 2019)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적 외상 사건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매개 성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고 규모가 크다

(Jun, 2021). 물리적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오프

라인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게재되

거나 저장,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제

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

다(고현희, 2022).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한 콘텐츠가 유포되었다는 것을 즉각 인

지할 수 없어 조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자

료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들은 피해 경험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인지함

으로써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가해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신고 및 수사가 어렵다는 점

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김수아, 장다혜, 2019).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매개 성폭력은 오프라인

에서의 성범죄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인에게 가해지는 온라인 상의 성

폭력은 신체적인 성폭력에 비해 그 성질이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며

(Powell & Henry, 2019),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적 폭력만큼 타당한 유형의 폭

력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있다(Donato et al., 

2022). 주로 어리고 순진하다고 인식되는 피

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더 심각하게 받

아들인다는 점은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과 유

사하지만(Killean et al., 2022), 신체 접촉 여부

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성폭력을 다르게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인 접촉

이 없었거나 육체와 무관한 손상을 입은 피해

자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다(Killean et al., 2022). 따라서 TFSV에 노

출된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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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될 수 있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의 성

범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2차 가해 등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하

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디

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지목되었다는 점(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고려하면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

한 인지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매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

(윤지영, 2023)와 성적 수치심(고현희, 2022)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성폭력

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과 

그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기제가 기술

매개 성폭력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는지 검증

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

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기술매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타인의 성

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고통을 야기하

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

력과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대인관

계에서 이와 같은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사건의 피해자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외

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

다(Kilpatrick et al., 2013). 성폭력은 대표적인 

대인관계성 외상 사건으로, 여성 강간 피해자

의 3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한다(Ullman et 

al., 2007). Dworkin(2018)의 메타분석에 따르

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은 평생 동

안의 PTSD 유병률이 9%인 반면, 성폭력에 노

출된 집단은 36%의 유병률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PTSD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양한데, 가해자와의 관계(Martin et al., 

2011)나 공격의 심각성(Ullman et al., 2007) 

등 사건의 특징과 주변 환경, 피해자가 사건

을 다루는 방식 등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과 같은 대인적 외상 사건의 피해자

는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

에 비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유의하게 높

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Kilpatrick et 

al., 2013). Gratz와 Roemer(2004)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은 정서조절 과정에 

필요한 인지적·정서적 자원을 제한하여, 정

서를 인식 및 수용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은 콘텐

츠의 지속적 유포 및 재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경

우 정서조절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서

조절곤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서조

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의미하

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거

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Gross, 1998). 반대로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의 

이해와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상황에 적

합한 정서조절 전략의 유연한 사용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Gra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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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mer, 2004; Ullman et al., 2014). 정서조

절에 어려움을 겪으면 부적절한 정서조절 전

략을 과하게 사용하는 반면, 적절한 정서조

절 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되는데

(Chesney & Gordon, 2016), 적합한 정서조절 

전략 사용의 실패는 PTSD와 연관성을 보인

다. 특히 외상 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인 정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더 심

각한 수준의 PTSD로 이어진다(McLean & 

Foa, 2017). 외상에 의해 야기된 자신의 부정

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없고 위협적이라고 인

식하는 사람들은 외상 신호에 대한 두려움을 

악화시키며, 외상을 떠올리는 것들을 회피하

는 경향성을 보인다(Raudales et al., 2019). 그

러나 이는 실제로 정서적 경험을 차단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생리적 반응을 역으로 증가

시키거나 더 심한 정신병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Gross, 2002; Gross & John, 2003). 외

상 사건으로 인한 정서조절곤란은 성폭력 등 

대인관계 맥락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며(Berfield et al., 2021), 공격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회피적인 대

응 방식은 더 심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연

관되어 있다(Ullman et al., 2007). 전통적인 

방식의 성폭력과 그로 인한 PTSD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양상은 다수의 경험 연구에

서 확인된 바 있다. 배우자나 성적 파트너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가까운 파트너에 의

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정서조절 결함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며(Ruork et 

al., 2022), 대인적 외상 사건이 정서조절 시스

템의 기능적 결함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심

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Gratz & Roemer, 2004). 특히 정서조절은 

고정된 개인적 자원이 아니라, 외상 자극에 

의해 저하될 수 있는 가변적 기제라는 점에서 

외상과 PTSD 사이의 유의미한 매개 경로로 

기능한다(Gratz & Roemer, 2004). Raudales 

등(2019)은 정서조절곤란이 외상 유형과 PTSD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

연재해 등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사건에 비

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외상 사건의 피해자들

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음

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외상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정서인 

수치심은 여성 성폭력 생존자의 75%가 공격 

이후에 느낄 정도로 흔히 경험하는 주요한 부

정 정서이다(Vidal & Petrak, 2006). 수치심은 

개인이 특정 행동이 아닌, 자기 전체를 부정

적으로 평가하며 경험하는 자기의식적 정서

로, 자신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과 관련된다(Lewis, 1971, 재인용: 

Tangney et al., 2006; Tangney & Dearing, 

2002). 일반적으로 피해 당시 무력하게 대응

했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지각 

등 외상 상황의 수치스러운 측면에 대한 사후 

평가로 인해 경험하며(Bockers et al., 2015), 

폭력이나 학대가 수반되는 대인적 외상의 피

해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느낀다

(Amstadter & Vernon, 2008; La Bash & 

Papa, 2013; Seah & Berie, 2023). 기술매개 

성폭력의 경우, 동의 없는 성적인 이미지의 

유포 등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

게 노출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는 무력감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이후 자신

이 타인에 비해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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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인해 

외상 사건의 피해가 자신의 특성이나 행동 때

문에 발생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수치심을 느낀다(Kennedy & Prock, 2018; 

Ullman et al., 2014). 구체적으로 기술매개 성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등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하며, 

그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책임

이 있다고 믿으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특

히, 기술매개 성폭력은 이미지나 영상의 무한 

복제 및 확산(고현희, 2022)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가 불특정 다수

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김수

아, 장다혜, 2019)으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

가 성적으로 소비된 것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적 욕망

을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수

치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김수아, 장다

혜, 2019).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은 사회적 

낙인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

력 행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라

고 보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통제하거나 방

지하지 못한 피해자를 비난하는데(Woodward 

et al., 2015), 특히 성적인 외상의 생존자들

이 사회적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한다(Kennedy 

& Prock, 2018; Maercker & Horn, 2013; 

Peter-Hagene & Ullman, 2015). 피해자의 성

별, 성적 지향성, 가해자와의 관계나 저항의 

부재 등이 사회적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특성에서 피해의 원인

을 찾는 것과 맞물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의 언행이 가해자를 먼저 자극하거나 

특정 복장을 입음으로써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는 선입견이나 잘못된 믿음은 사실이 아니

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를 

내재화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Amstadter & 

Vernon, 2008). 3,431명의 노르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Aakvaag et al., 2016)에서 

아동기 성적 학대, 강간, 가까운 파트너 간 

폭력과 외상 관련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연관

되었음이 나타났다. 성폭력으로 인해 경험하

는 수치심은 PTSD로 이어질 수 있다(Duncan 

& Cacciatore, 2015).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기 

비난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Ullman et al., 2007). 또한, 수치심을 느끼

면 회피하거나 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Duncan & Cacciatore, 2015)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

리게 되며(Kennedy & Prock, 2018), 이로 인

해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특

히, 당시 통제할 수 있었던 행동보다는 조절

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개인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때에 보다 안정적인 자기

평가로 내면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회

복을 저해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심화

를 초래할 수 있다(Kennedy & Prock, 2018; 

Ullman et al., 2014). 오프라인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 간을 외상 관련 수치심이 매개한다는 점

(DeCou et al., 2018)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

선으로 인해 겪는 수치심이 피해자의 정신건

강에 악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이처럼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매개요인

으로 작용하나(Duncan & Cacciatore, 2015; 

McLean & Foa, 2017), 두 요인은 독립적이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 990 -

않으며,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을 초래한다. 

외상 사건으로 인해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는 

개인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역기능적

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

해 내적인 귀인을 하는 자기비난이 있는데

(Garnefski et al., 2002), 이는 사건의 요소를 

스스로의 특징에 귀인하고 비난함으로써 수치

심을 경험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Duncan & Cacciatore, 2015). 이와 더불어 정

서조절곤란은 수용하는 능력의 저하를 포함하

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외상 이후 정서 수용

의 어려움은 부정적 정서를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으로 해석하게 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명확성 

부족은 자신의 정서를 혼란스럽고 통제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수치심과 

관련될 수 있다(Gratz & Roemer, 2004). 결과

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의 다양한 하위 요인은 

외상 경험의 인지적·정서적 통합을 저해하

고,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인 수

치심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형성할 가

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심리적 고통과 기능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하향 조절하고자 하는데(Schoenleber & 

Berenbaum, 2011),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수치심이 강화될 수 있다. 경험 연구

에서도 수치심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aulus et al., 2016; 

Puhalla et al., 2021).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대인적 외상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외상 사건 당시 스

스로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rabile et al., 2023). 

이처럼 외상 이후의 수치심을 조절하는 데 있

어서 겪는 어려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Taylor, 2015).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피

해자들의 정서조절곤란은 성격에 대한 수치심

과 신체에 대한 수치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Mirabile et al., 2023).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

절곤란의 변화는 수치심의 변화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도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Puhalla et al., 2021). 따

라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은 성폭력 등의 

외상 사건으로 인한 PTSD에 독립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이 수

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과 피해자의 PTSD 사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수치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특히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으로 

이어짐으로써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정서조절 실패가 수치심을 유

발한다는 관점 외에도, 강렬한 수치심 자체가 

개인의 인지적 자원을 잠식하여 적응적인 정

서조절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Schoenleber & Berenbaum, 2011)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두 변인 간의 인과적 

선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이 공존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순방향 및 역방향의 매

개 경로를 통계적으로 비교 검증하여 기술매

개 성폭력 피해자의 PTSD 증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성별

이나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 스

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

어 왔기 때문에(예: Dworkin, 2018; Kil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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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고유한 영

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요인들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을 수립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

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2)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

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

록 정서조절곤란이 높고, 이는 PTSD 증상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3)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

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

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수

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이는 PTSD 증상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4)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정서조절

곤란과 수치심을 순차매개하여 외상후스트레

스 증상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기술매

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

조절곤란과 수치심을 거쳐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5)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 간의 

순차적 매개 경로는 순방향(정서조절곤란 → 

수치심)과 역방향(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모

두 유의할 수 있으며, 두 경로는 외상후스트

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상에서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국내 성인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와 정신건

강의 관계에 대한 조사이나 성폭력 피해 유무

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635명이 설문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모든 문

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주의력 점검 문항

(“질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지 확인하고

자 합니다. 이 문항에 ‘며칠 동안 방해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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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선택해주세요”)을 통과하지 못한 320명

을 제외한 최종 표본은 315명이다(여성 209명, 

남성 106명; 연령 평균=30.42세, SD=7.63). 응

답자 대부분의 연령이 20대(47.6%)였으며, 30

대(39.7%), 40대(7.3%), 50대 이상(3.2%), 20대 

미만(2.2%)이 차례로 많이 응답하였다. 참가자

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n=30, 9.5%), 

전문대 재학(n=1, 0.3%), 대학교 재학(n=75, 

23.8%), 전문대 졸업(n=38, 12.1%), 대학교 

졸업(n=144, 45.7%), 대학원(석사) 재학(n=8, 

2.5%),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n=19, 6.0%)으

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는 전일제 근로(n=156, 

49.5%), 파트타임 근로(n=36, 11.4%), 한정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n=21, 6.7%), 미고용 상태

(n=102, 32.4%)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설

문 응답을 완료한 이후 일정 액수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

개하여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사전 승인(SKKU 2023-12-056)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 개정판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Scale-Revised: TFSV-V-R).  기

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Powell과 Henry(2019)가 개발한 척도로, 평생 

동안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평생 

동안의 경험은 2점 리커트 척도(0=경험한 적 

없음, 1=경험한 적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경험은 3점 리커트 

척도(0=전혀 없었음, 1=한 번 있었음, 2=두 번 

이상 있었음)로 평정되었다. 지난 12개월 동

안의 피해 경험과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의 

응답을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응답이 확인

되었다. 이는 응답 과정에서 시간 범주의 혼

동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

구에서는 최근 피해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반

영하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피해 경험 응답을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박사과정급 연구원이 1차로 번안

하였으며, 연구책임자인 임상심리전공 교수의 

주관 하에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연구

원이 역번역을 실시하여 원문과의 의미 동등

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147건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척도 문항과 대응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중 11건의 사례가 대

응되지 않아 원척도 개발자와의 논의를 통해 

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32문항으로 확장하

였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등의 합성 기

술을 사용한 성적 학대, 그루밍 성폭력 등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척도는 디지털 성희롱/침

해(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을 성적으로 희롱

함),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

을 사용하여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함), 성적 공격/강요(7문항, 예: 온

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그루밍 성폭력(4문항, 

예: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

끌어 외설적인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함),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의 젠더[사회적 성별]를 표적으

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는 다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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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첨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척도 단축형(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Short Form: DERS- 

SF).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측정하

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

조절곤란 척도(DERS)를 Kaufman 등(2016)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허지혜 등(2025)이 번안한 

DERS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충동통제 곤란, 정서적 명료성의 부

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

트 척도(1=전혀 아니다, 5=거의 항상 그렇다)

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에

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

고(Kaufm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95

로 보고되었다.

외적 및 내적 수치심 척도(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EISS).  타인에 의해 평

가되는 자아에 초점을 맞춘 외적 수치심과 자

기 중심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내적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Ferreira 등(2022)이 

개발한 척도이다. 번안을 위하여 원저자의 승

인을 받은 후, 박사과정생과 석사졸업생이 독

립적으로 1차 번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임

상심리학 교수의 감독 하에 단일 번역본으로 

통합하였다. 이어 영어권 거주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 2인의 역번역을 거쳐, 번역자, 

임상심리학 교수, 및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

성된 연구팀이 전체 문항을 검토·수정하여 

한국어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느끼지 않는다, 4=항상 느낀다)로 평정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높다

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DSM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체크리스트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DSM-5 

기준에 근거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측정

하기 위해 Blevins 등(2015)이 개발하고 이동

훈 등(2022)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전혀 아님’)부터 

4점(‘매우 많이’)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

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이동훈 등, 

2022),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성경험조사-피해 단축형 질문지(Sexual 

Experiences Survey-Short Form Revised: 

SES-SFV).  최근 12개월 사이 또는 만 14세부

터 최근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의 

유형별 빈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Koss 등

(2007)이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원치 않은 성

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세부적인 상

황 유형과 조합하여 그 빈도를 응답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심리학 교수 감독 하에 박사과

정생 1인이 1차 번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영어권 거주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 2인

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본은 번역자,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검토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원저자에게 번역본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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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자가 개발 중이던 성경험조사-피해

(SES-V)의 비접촉(non-contact) 성희롱·추행 

모듈 문항 5개를 추가로 제공받아 번역 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피해 빈도는 0회, 1회, 2

회, 3회 이상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12개월 사이의 피해 경험만 사용하

였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Johnso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가자들은 연령(숫자), 

출생 시 성별(남자, 여자), 성정체성, 성적 지

향, 최종 학력, 재직 여부, 현재 관계 상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

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

문대 재학, 대학교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재학,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재직 여부는 전일

제, 파트타임, 한정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 및 

무직의 범주 내에서 객관식으로 응답하였다.

분석 방법

먼저,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R(v. 4.3.2; R Core 

Team, 2023)의 Car 패키지(v. 3.1.3; Fox & 

Weisberg, 2019)를 이용한 Yeo-Johnson 변환

을 통해 정규화 하였다. Yeo-Johnson 변환은 

음수와 0을 포함한 데이터를 정규화 할 수 있

는 변환 방식으로(Yeo & Johnson, 2000), TFSV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포함된 본 자료에 사용

하기 적합하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R과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7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성별은 이분변수로 코딩되었으며, 

이 경우 Pearson 상관계수는 point-biserial 

correlation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에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IBM SPSS 

AMOS 27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기

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 관계, 그리고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정서조절

곤란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며 순차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

근 12개월 내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총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과 신뢰도 높은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MacKinnon et al., 2004; Shrout & 

Bolger, 200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RMSEA가 .08 이하(Browne & Cudeck, 1993), 

CFI 및 TLI는 .95 이상(Hu & Bentler, 1999)을 

수용 가능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선행연

구(예: Dworkin, 2018; Kilpatrick et al., 2013)

와 본 연구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외상후스트

레스 증상에 대한 성별 및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특히, 응답

자 중 65명이 기술매개 성폭력과 오프라인 성

폭력 피해를 모두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통제함

으로써 매개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자 하였다. 성별과 기술매개 성폭력 및 오프

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 간의 공분산도 설정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최근 12개월 이내에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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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1. 성별 -

2. 기술매개 성폭력 -.01 -

3. 정서조절곤란 .14* .25*** -

4. 수치심 .08 .27*** .78*** -

5.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12* .34** .54*** .51*** -

6. 성폭력 피해 경험 .13* .50* .24* .25* .36* -

평균 - 2.54 42.26 9.16 13.63 1.63

표준편차 - 4.59 15.01 7.74 17.64 5.46

*p<.05, **p<.01, ***p<.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315)

하위 유형
한 번 

있었음

두 번 이상 

있었음

디지털 성희롱/침해 133 156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30 7

성적 공격/강요 30 12

그루밍 성폭력 35 14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
53 76

표 1. 기술매개 성폭력 하위 유형별 피해 경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8명(50.2%)

이었으며, 모든 피해자들이 2회 이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 35.6%가 10

회 이하로 경험하였고, 7.3%는 11회에서 20회, 

4.1%는 21회에서 30회, 2.5%는 31회에서 40회, 

0.6%는 40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위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희롱/침해를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젠

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도 다수 보고되었

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하위 유형별 피해 빈

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곤란 척도

의 평균 점수는 42.26점으로, 참여자들의 평균

적인 정서조절곤란 수준은 중간 수준이었던 

반면, 수치심 척도의 평균은 9.16점으로, 평균

적으로 수치심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5 점수가 절단점인 25.5점(이

동훈 등, 2022)을 넘긴 응답자는 73명(23%)이

었다. 각 변수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과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성별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χ²(4, 315)=18.82, 

p<.01로 유의하였으며, RMSEA=.11 (90% CI 

[0.06, 0.16]), CFI=.97, TLI=.89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

시하였다.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β=0.22, 95% CI [0.12, 0.32], p<.001). 또한, 

기술매개 성폭력은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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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0.21** 0.04 0.25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03 -0.05 0.10

기술매개성폭력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2*** 0.12 0.32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0.77** 0.71 0.82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30*** 0.15 0.44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0* 0.04 0.35

*p<.05, **p<.01, ***p<.001.

표 3. 기술매개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각 경로의 경로계수

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p<.05, **p<.01, ***p<.001.

그림 2. 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적 관련성을 보였으며(β=0.21, 95% CI [0.04, 

0.25], p<.01), 정서조절곤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β=0.30, 95% CI [0.15, 0.44], p<.001)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β= 

0.06, 95% CI [1.14, 5.97], p<.01). 다음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은 수치심과 유의한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으나(β=0.03, 95% CI [–0.05, 

0.10], p=.49), 수치심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β=0.20, 

95% CI [0.04, 0.35], p<.05). 그러나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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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6** 1.14 5.97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1 -0.34 1.35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3* 0.42 3.58

*p<.05, **p<.01

표 4. 기술매개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그림 3.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병렬매개모형

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β=0.01, 95% CI [–0.34, 1.35], p=.36). 

매개효과의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

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며(β=0.77, 

95% CI [0.71, 0.82], p<.01), 기술매개 성폭력

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수치심에 영향을 미

치고, 다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

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β=0.03, 95% CI [0.42, 3.58], p<.01). 아울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을 통한 간접효과를 통제하고도,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은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β=0.01, 95% CI [-0.07, 0.10], p=.70),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8, 95% CI [0.07, 0.31], p<.01).

제안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

여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

조절곤란과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가능

성을 고려한 병렬매개모형과, 두 변인의 인과

적 순서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반영한 순

차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3, 그림 4 참

조).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병렬매개모

형은 제안된 연구모형에 비해 전반적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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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p<.05, **p<.01, ***p<.001 

그림 4.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의 작용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역방향 순차매개모형

모형 χ2 df RMSEA
90% CI

CFI TLI
하한 상한

모형 1. 연구모형(순차매개) 18.82** 4 .11 0.06 0.16 .97 .89

모형 2. 병렬매개모형 296.72*** 5 .43 0.39 0.47 .42 -.74

**p<.01, ***p<.001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모형 적합도 비교(N=315)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매개 경로의 구

조가 자료에 보다 적합함을 시사한다.

한편,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모형 적합도

는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

과 경쟁모형의 주요 경로 계수 비교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경우, 연구모형과 매개효과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술매개 성폭력이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β=0.19, 95% 

CI [0.07, 0.29], p<.01), 수치심의 매개효과 역

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β=0.04, 95% CI [0.41, 

4.29], p<.01). 또한, 기술매개 성폭력이 정서조

절곤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β=0.07, 95% CI [-0.00, 0.14], p=.06),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β=0.02, 95% CI [0.02, 2.49], p<.05). 마지막으

로, 기술매개 성폭력이 수치심을 거쳐 정서조

절곤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외상후스트레

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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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연구모형

(순차매개모형)

역방향

순차매개모형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21* .07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3 .19*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77* -

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 .76**

*p<.05, **p<.01

표 6. 순차매개모형과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주요 경로계수 비교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41 4.29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2* 0.02 2.49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76 4.02

*p<.05, **p<.01

표 7.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에서의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04, 95% CI [0.76, 

4.02], p<.01)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매개효과

의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

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

는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에 선행한다는 다수

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추가 분석: 피해 경험 집단 모형 검증

추가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참여자 158명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적합도

는 χ²(4, 158)=15.07, p<.01로 유의하였으며, 

RMSEA=.13 (90% CI [0.07, 0.21]), CFI=.96, 

TLI=.85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에서 확인된 패턴이 전반적으로 재현되었다. 

다만, 전체 표본에서 유의하였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4, 95% 

CI [–0.08, 0.15], p=.52). 피해자 집단만 포함

된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5 및 표 8에 

제시하였다. 반면,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02, 95% CI [0.07, 7.89], 

p<.05). 매개효과의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

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9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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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p<.05, **p<.01

그림 5.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0.25** 0.10 0.39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08 -0.01 0.17

기술매개성폭력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08 0.16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0.77** 0.69 0.83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41** 0.17 0.61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1* 0.02 0.42

*p<.05, **p<.01.

표 8.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각 경로의 경로계수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10** 5.18 29.10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2* 0.07 7.89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78 14.76

*p<.05, **p<.01.

표 9.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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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

제를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

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매개 성

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유

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가 PTSD와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

(Dworkin, 2018; Ullman et al., 2007)와 유사한 

양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피해자의 정

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즉,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르게, 신체적

인 접촉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기술

매개 성폭력 역시 행위가 발생하는 시공간적 

특성만 다를 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 사건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

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중대한 사회적 문

제로 인식되어 왔던 아동 대상의 디지털 성폭

력(Powell & Henry, 2018)을 넘어서, 성인 대

상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성폭력을 통칭하는 기

술매개 성폭력 역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

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맥락에서 핵심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연구(McLean & Foa, 2017)

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

해는 오프라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정서조절

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기술매개 성폭력의 하위 유

형 중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 또는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칭하는 정서조절곤란(Gratz & 

Roemer, 2004)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

실은 기술매개 성폭력의 영향이 온라인 환경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상으로도 

이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

해, 기술매개 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

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치심은 유의한 단독 매개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치심이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

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오

세연, 신현주, 2020; DeCou et al., 2018; Vidal 

& Petrak, 2006)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연

구와 달리, 수치심이 단독 매개변인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수치심의 측정 방식과 

표본 구성의 특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인원 역시 연구에 참가할 수 있도

록 평소에 느끼는 수치심을 측정하였기 때문

에, 피해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치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9.16점)가 나

왔으며, 기술매개 성폭력과의 연관성도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경험이 있

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 분석에서는 수치

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수치심이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비난을 통해(Duncan 

& Cacciatore, 2015; Ullman et al., 201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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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서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보다 중요한 

매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

는 인원을 더 높은 비율로 표집하여 사건과 

관련된 수치심을 평가하고, 그 역할을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순차적으

로 작용하는 경로는 유의하여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순차매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수치심이 단독으로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

후스트레스 증상 간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

나, 정서조절곤란이라는 선행 과정을 통해 외

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

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즉, 기술매개 성폭

력 피해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수

치심이 원활하게 조절되는 대신, 역으로 심화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의 증가로 이

어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등의 외상 사건 피해자들이 보고한 정서조절

곤란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

며(Mirabile et al., 2023), 수치심 조절의 실패

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는(Taylor, 2015)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서 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에 대

해 느낄 수치심을 하향 조절할 수 있는 방식

을 채택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

던 수치심의 단독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순차적 매개효과는 매개변

수의 배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관계

가 단일한 방향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상호적

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

과적 선후관계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이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방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

험이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표본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에서 외상후스트

레스 증상으로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간접효

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술

매개 성폭력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 집단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Mahoney et al., 

2019; Mirabile et al., 2023)와는 일치하지 않

는 양상이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인원만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피해 경험의 유무에 따

른 집단 간 차이가 통제되면서, 외상후스트레

스 증상이 정서조절곤란 및 수치심과 같은 심

리적 매개 과정을 통해 설명되는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술매개 성폭력 경험이 단순한 

스트레스 요인을 넘어서, 정서조절 및 수치심

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 및 심리적 과정 기

반의 스트레스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대상의 심리적 개입 시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수치심 감소를 목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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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핵심적인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함으

로써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개

입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상

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최신 국내 피해 사

례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Powell & 

Henry, 2019)를 확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사

례를 수집 및 종합하여 그에 대한 심리적 영

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경로 분석을 통해 정

서조절의 어려움이 수치심을 심화시키고, 결

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심

리적 개입에서는 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통해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의 효과

적 조절을 지원하는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는 성적 외상 피해자가 외상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오히려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근거해, 관련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공포를 완화하고 일

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이다(Jerud et 

al., 2015).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디지털 환경

의 특성상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관련 자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

인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

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지

속노출치료의 효과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

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지처리치

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는 외상중심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로, 성적 외상으로 인

한 자기비난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Baggett et al., 2017),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서조절 곤란과 수치심의 역할이 외상후스

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수치심의 

근거가 되는 자기비난적 사고(Bonanno et al., 

2002)가 중요한 치료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인지처리치료가 오프라인 성폭

력 피해자의 지원과 더불어,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개입으로도 효과적

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며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매개 성폭력

의 심리적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 또한 갖는다. 기술매개 성폭력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

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오프라인 

성폭력(예: Mason & Lodrick, 2012; Mirabile 

et al., 2023)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상 사건으

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

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역시 피해자의 정신건

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매개 

성폭력 역시 심각한 범죄 피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기술매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피

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피해 상담과 정

보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 및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 지원이나 유포 현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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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존재는 비교적 잘 인지되고 있음

에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중 1% 미만

의 인원만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

으며, 지원을 받았더라도 일상회복에 별로 도

움이 되지 않거나 약간의 도움만 제공받았다

고 인식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인원도 5% 미만

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이는 기술

매개 성폭력과 오프라인 성폭력 모두를 포함

한 실태이긴 하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

원 단계’의 필요성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중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통해 기술매개 성폭

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 및 회복 역시 우

선순위로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기술매개 성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기

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유하며, 지원기관

을 통한 상담이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홍보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게시물 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더하여,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나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기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관계

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SNS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연령

대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점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 

경로를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통해 주요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

자의 기억 왜곡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

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인원 대비 최

종 분석 표본의 탈락률이 높은 점은 선택편향

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 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평가 방식

을 병행하고, 자료 수집 및 관리 절차를 정교

화하여 자료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유무와 횟수만을 측정하였고, 피해의 구

체적인 심각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

다. 그 결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보고한 

모든 참여자가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복된 피해는 더 높은 수준

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관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외상 사건에 일회성으로 노

출되는 것에 비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

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

아진다는 선행연구(Hyland et al., 2020)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일부 참여자가 단기간 내 

반복적인 피해 경험을 보고한 것은 표집이 이

루어진 SNS 환경의 특성상 상호작용과 반복

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는 맥락과 연

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가해 행

위가 더욱 폭력적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Peter-Hagene & 

Ullman, 2015)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의 심각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심리

적 고통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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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

도는 다양한 하위 유형별을 포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하위 유형별 피해 경험자의 수

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하위 유형별로 

그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

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

요가 있다. 한편, DSM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체

크리스트 절단점을 초과한 응답자가 다수 포

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경험(예: 심

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역

시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

자들의 치료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성별과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

변인으로 포함하였으나, 학력이나 고용상태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충분히 검토하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공변인을 포함하여 기술매개 성폭력의 독립적

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변수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피

해의 결과일 뿐 아니라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의 매개효과는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하

나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 외상 경험의 영향 및 정서조

절곤란과 수치심의 조절효과를 포함해 이들 

요인 간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매개 성폭력은 이미지가 삭

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포되거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고

현희, 2022; Jun, 2021)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

이 장기화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기술매개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의 변화와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프

라인 성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

지는 기제를 다룬 기존 연구의 논의를 기술매

개 성폭력 피해로 확장함으로써, 최근 증가하

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피

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

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최신 피해 양

상을 반영하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피해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피해의 사회적 심각성을 조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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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 refers to sexual violence that occurs through online and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its incidence is increasing, the effects on victims' mental 

health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have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FSV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roles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in this process. The experiences of TFSV,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were measur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315 Korean adul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a positive TFSV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relationship significantly mediated by emotion dysregulation. Whil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was not significan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FSV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was significan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FSV leads to emotional dysregulation, which in turn intensifies shame,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his study has clinical implications, as it 

aims to draw social interest to the rising damage caused by TFSV and proposes treatment targets by 

examining its effects on victims'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Keywords: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hame, emotion 

dys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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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your lifetime (평생 동안) in the last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Ever

(경험한 적 있음)

Never

(경험한 적 없음)

None

(전혀 없었음)

Once

(한 번 있었음)

More than once

(두 번 이상 있었음)

I Digital Sexual Harrassment/Intrusion (디지털 성희롱/침해)

1
Someone sexually harassed you

누군가 당신을 성적으로 희롱함

2
You received unwanted sexually explicit images, comments, emails, or text messages

원치 않는 외설적인 성적 이미지, 댓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3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has checked up on you multiple times a day either 

online or via mobile phone, to find out where you are, who you are with, or what you are 

doing

현재 또는 예전의 친밀한 파트너(연인, 배우자 포함)가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통해 당신이 어디

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루에도 수 차례 확인함

4
You experienced repeated and/or unwanted sexual requests online or via email or text message

온라인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 요청을 받음

5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gained access to your emails or other online accounts 

without your permission

현재 또는 예전의 친밀한 파트너(연인, 배우자 포함)가 허락 없이 당신의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

인 계정들에 접속함

6
Someone publicly posted online an offensive sexual comment about you

누군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에 관한 모욕적이고 성적인 댓글을 담

7
Someone has made you a sexual target and posted your personal detail online.

누군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당신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함

부 록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 개정판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Scale -Revised; TFSV-V-R)

Q. How often have you personally experienced the following negative, sexually-based 

behaviours either online or via other electronic devices?

Q. 온라인이나 기타 전자기기 사용 중에 아래에 제시된 부정적인 성 관련 행동들을 경험하

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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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mage-Based Sexual Abuse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8

Someone has taken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함

9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0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n everyday image or video of you, along with 

a sexual expression,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일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인 표현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1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12

Someone has created a sexual image or video resembling you, using the deepfake or similar 

synthetic technology,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

나 사진을 제작함

13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 sexual image or video (created using 

deepfake or similar technology) resembling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4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 sexual image or video (created 

using deepfake or similar technology) resembling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Ⅲ Sexual Aggression/Coercion (성적 공격/강요)

15

Someone has taken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함

16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보냄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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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exual Aggression/Coercion (성적 공격/강요)

17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18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online with someone you first met online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19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in person with someone you first met online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20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online with someone you met on a dating site or app

데이팅 사이트나 앱에서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21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in person with someone you met on a dating site or 

app

데이팅 사이트나 앱에서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Ⅳ Sexual Grooming (그루밍 성폭력)

22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send or receive sexually 

explicit messages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외설적인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함

23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take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하도록 함

24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post online or send onto him, 

her, or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

인에 게시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함

25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online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have a sexual 

experience in person

누군가 온라인에서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오프라인에서 성적 경험을 하도록 함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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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ender/Sexuality-based Harrassment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

26

Someone posted offensive or degrading messages, comments, or other content targeting your 

GENDER (e.g., sexist or rape jokes)

누군가 당신의 젠더(사회적 성별)를 표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는 다

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

27

Someone posted offensive and/or degrading messages, comments or other content targeting 

your SEXUALITY or SEXUAL IDENTITY (e.g., jokes or comments about whether you are 

‘gay’, ‘lesbian’, ‘bisexual’ or ‘trans’)

누군가 당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표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

는 다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당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인지에 

관한 농담이나 댓글)

28

In an online gaming space or virtual world, someone sent or commented offensive or 

degrading messages targeting your gender (e.g., sexist or rape jokes)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현실에서 누군가 당신의 젠더를 표적으로 한 모욕적, 비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담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

29

Someone sent you, or posted online, comments emails or text messages threatening to sexually 

assault you

누군가 당신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30

Someone has sexually harassed and made unwanted sexual requests targeting your avatar or 

game character in an online site, virtual world, or gaming environment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가상현실 또는 게임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함

31

Someone has described or visually represented an unwanted sexual act targeting your avatar 

or game character in an online site, virtual world, or gaming environment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가상현실 또는 게임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함

32

Someone described or visually represented an unwanted sexual act against you using an online 

site, email, or text message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묘

사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함

(계속 3)


